
알 림
제공일자 2020. 3. 13. 총 1면 www.nec.go.kr

공보과 02)503-2791
02)507-2758

중앙선관위가 투표참여 선거인에 지급하기 위해 

마스크 예산 501억원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 등에 대한 입장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중앙선관위가 ‘코로나19 관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투표소 내 마스크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난 3. 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중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

총장은 투표소 내 선거인 대상 마스크 지급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와 재정당국

과의 협의를 거쳤으나, 예산 확보는 물론 공적 판매중인 마스크의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국가기관(선관위)의 대규모 물량 확보에 따른 공공·민간부문 수급

불완전을 고려해야 하므로 선관위는 선거인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홍보할 방침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관위가 보다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마스크 지급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는 투표참여 선거인에게 마스크 지급 시 50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필요물량의 확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

용의 답변서를 3. 12.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참여 선거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방침을 정하여

소요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며, 행안위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및 이와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입장을 제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